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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dietary habits, life stress, and

nutrition knowledg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area. 

Methods: A total of 431 high school students (210 males, 221 females) in Gyeonggi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November to December of 2011. The study was a

questionnaire-based survey that included dietary habits, dietary attitudes, life stress, and

nutrition knowledge.

Results: Body weight, height, and body mass index were all high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P < 0.001, respectively). For dietary habits, the average score

(P < 0.01) and scores for considering combination of food groups (P < 0.05), eating

green and orange vegetables (P < 0.05), eating meat, fish, eggs, or beans everyday

(P < 0.05), drinking milk (P < 0.001), and eating seaweed (P < 0.01) were high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For dietary attitudes, the average score (P < 0.05) and

scores for the five ite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nutrition knowledge score than female

students (P < 0.05). Life stress score of students largely was attributable to academic

factors, and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tress score for academic, personal, and

surrounding environmental (P < 0.05, respectively) factors than male students. Dietary

habit score (P < 0.01) and nutrition knowledge score (P < 0.05) in female students as

well as dietary attitude score (P < 0.05) in male stud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ife stress score. Dietary habit scores in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etary attitude score (P < 0.01, respectively).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tudents than in male students (P < 0.05).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dietary habits, dietary attitudes,

life stress, and nutrition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uggests gender-specific

practical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to address undesirable dietary habits and attitudes

in students with higher stres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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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청소년

기는 영아기 이후 제 2의 급성장기로 성적으로 성숙해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우리나라의 13~19세까지의 중·고

등학생 시기로, 생리적·심리적 변화의 폭이 크며, 자기주관

과 책임감이 있는 성인으로서 역할을 배워나가고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인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적절한 영

양관리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 학

원, 과외 및 인터넷 학습 등 사교육으로 인한 과다한 학습으

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업 섭취에 대한 경쟁이 매우 심하

여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실정이다. 또한,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신체·건강문제, 부모관계 및 자신관계

등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2].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

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은 학교생활이며[2, 3], 학교생활

중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성적이었다[4]. 우리나

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8년 기준 남학생 32.0%,

여학생 49.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2018년 성인의 스트레스

수준(여자 32.0%, 남자 26.2%)보다 높아, 청소년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5]. 적절한 스트레스는

개인 생활에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스

트레스는 개인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급변하는 사회와 입시의 중압감과 사춘기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 및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잘못

된 식행동이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키고 있다[7-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가 식

습관과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 고등학

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생활스트

레스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시 식사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10],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수록 불규칙한 식습관의 증가,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 간식 섭취 증가, 외식 빈도 증가 등

부정적인 식행동으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11]. 중학생의

경우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지침 이행도 점수

가 유의하게 낮았고[12], 생활 스트레스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식태도, 식행동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3]. 이와 같이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가 식습관과

식행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

로 스트레스로 인한 식습관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트

레스를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식생활이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14, 15], 영양지식의 부족으로 인

해 식품 선택에 있어 문제점을 가질 수 있으며[16], 영양지

식이 식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17], 청

소년기의 올바른 영양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바

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에 의한 영양불량으로 성장·발육이

지연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

과 식태도를 형성하도록[11], 영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식태도, 생활 스트레스 및 영양지식을 조사, 분석하여 성별

에 따른 식습관, 식태도, 생활 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

계를 파악하여 남녀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식습관과

식태도 문제를 규명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4개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1, 2학년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11

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및 자료에 대한 비

밀 보장과 학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철

회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 지역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담임교사를 통

하여 설문지 조사 내용을 설명한 후 500명의 조사대상자들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기록하게 한 후, 회수

된 설문지 중에서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69부를 제외시

켜 431부(남학생 210부, 여학생 221부, 회수율 86.2%)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 나이,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및 가

정의 월 소득을 조사하였고, 신장과 체중을 자기기입방식으

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높은

체격지수로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weight (kg)/height (m2)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2) 식습관과 식태도 조사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는 선행연구[18, 19]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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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식습관 조사는 바람직한 식습관에 대

한 9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가끔 그

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고 식습관 점수가 높

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습관 조사 도구

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76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식태도 조사는 바람직한 식태도에 대한 15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항상 그

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가끔 그렇

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고 식태도 점수가 높을

수록 식태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태도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73이었다. 

3) 영양지식 및 영양교육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 설문지는 일반사항, 식품구성성

분, 영양소, 질병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영역은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맞

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응답하게 한 후 ‘맞다’는 1점, ‘틀

리다’와 ‘모르겠다’는 0점으로 하여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양지식 조

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94

이었다. 

영양교육은 영양지식의 급원, 영양정보에 대한 신뢰도 및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영양정보에 대한 신

뢰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아주 많이 신뢰한다’ 5

점, ‘많이 신뢰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신뢰하지 않는다’

2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으로 하였다. 영양교육의 필

요성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

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4) 생활 스트레스 실태

조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설문지는 Kim 등[20]의 생

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로 연구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본 연구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최종 5개 요인, 50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5개의 요인으로는 가정환경요인 10문항, 학교생활요

인 10문항, 학업요인 10문항, 개인요인 10문항, 주위환경요

인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

혀 받지 않는다’ 1점, ‘받지 않는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

점, ‘많이 받는다’ 4점, ‘매우 많이 받는다’ 5점으로 하였고

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평가하였다. 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91이었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15.0, SPS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Variables
Male

(n = 210)

Female

(n = 221)

Total

(n = 431)

Age (years) 15 14 (86.7) 20 (89.0) 34 (87.9)

16 80 (38.1) 119 (53.8) 199 (46.2)

17 81 (38.6)  63 (28.5) 144 (33.4)

18 35 (16.7)  19 (88.6)  54 (12.5)

Grade 1st 70 (33.3) 142 (64.3) 212 (49.2)

2nd 140 (66.7)  79 (35.7) 219 (50.8)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5 (31.9) 106 (27.7) 171 (40.0)

College 114 (54.3) 100 (45.9) 214 (50.0)

Graduate school  31 (14.8)  12 (85.5)  43 (10.0)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7 (51.0) 145 (65.6) 252 (58.5)

College  91 (43.3)  71 (32.1) 162 (37.6)

Graduate school  12 (85.7)  5 (82.3)  17 (83.9)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00 won)

< 2 13 (86.2) 24 (10.9)  37 (88.6)

2 ~ < 3 29 (13.8) 42 (19.0)  71 (16.5)

3 ~ < 4 55 (26.2) 72 (32.6) 127 (29.5)

4 ~ < 5 41 (19.5) 40 (18.1)  81 (18.8)

5 ~ < 6 25 (11.9) 19 (88.6)  44 (10.2)

6 ≤ 47 (22.4) 24 (10.9)  71 (16.5)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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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

고, 고등학생들의 식습관, 식태도, 영양지식 및 생활 스트레

스의 성별 유의한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등

학생들의 식습관과 식태도, 영양지식 및 생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P < 0.05 수준에서 검정하

였다.

—————————————————————————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연령별로는 남학생은 17세가 38.6%로 가장 많았고 여

학생은 16세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남학생은

2학년이 66.7%로 1학년보다 많은데 비해 여학생은 1학년

이 64.3%로 2학년보다 많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아 각각 54.3%, 45.9%이

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가장 많아 각각 51.0%,

65.6%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00~400만원이 가장 많아, 각각 26.2%, 32.6%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신장(P < 0.001)과 체중(P < 0.001) 및 체질량

지수(P < 0.001)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2.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은 Table 3과 같다. ‘식

사를 할 때는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다’(P < 0.05), ‘당

근,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를 매일 먹는다’(P < 0.05), ‘채

소류를 매일 먹는다’(P < 0.05), ‘하루 2끼 정도는 고기, 생

선, 달걀, 콩제품 등을 먹는다’( P < 0.05), ‘우유를 매일 마

신다’(P < 0.001) 및 ‘미역, 생미역, 김 등의 해조류를 매일

먹는다’(P < 0.01) 항목들의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여,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식

습관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3.32로 여학생이 3.12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 < 0.01).

3. 식태도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태도는 Table 4와 같다. ‘몸

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을 즐겨한다’(P < 0.01), ‘식품이

Table 2.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Variables
Male

(n = 210)

Female

(n = 221)

Total

(n = 431)
t P-value

Height (cm) 174.3 ± 85.2 161.2 ± 5.2 167.6 ± 88.4 25.72 0.000

Weight (kg) 865.0 ± 10.3 852.2 ± 7.0 858.4 ± 10.9 14.96 0.000

BMI (kg/m2) 821.3 ± 82.9 820.0 ± 2.5 820.7 ±8 2.8 8 4.78 0.000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Table 3. Dietary habit score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Variables
Male

(n = 210)

Female

(n = 221)
t P-value

Do you eat breakfast everyday regularly? 3.84 ± 1.341) 3.97 ± 1.37 0.39 0.698

Do you eat adequate amount of food for each meal? 3.51 ± 1.00 3.53 ± 0.95 −0.21 1.834

Do you consider combination of food groups at each meal? 2.80 ± 1.00 2.58 ± 0.98 2.32 0.021

Do you eat green and orange vegetables everyday? 3.05 ± 1.08 2.80 ± 1.04 2.47 0.014

Do you eat fruits everyday? 3.50 ± 1.07 3.32 ± 1.07 1.69 0.092

Do you eat vegetables everyday? 3.54 ± 0.98 3.29 ± 1.03 2.57 0.010

Is meat, fish, egg or beans included in at least 2 meals a day? 3.60 ± 1.01 3.37 ± 0.99 2.37 0.018

Do you drink milk everyday? 3.21 ± 1.28 2.77 ± 1.21 3.63 0.000

Do you eat seaweed such as laver and kelp everyday? 2.87 ± 0.98 2.58 ± 0.94 3.17 0.002

Average 3.32 ± 0.62 3.12 ± 0.64 3.44 0.001

Mean ± SD 
1) A 5-point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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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식을 선택할 때, 또 조리를 할 때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의견대로 결정한다’(역코딩, P <

0.05), ‘지루하거나 화날 때 먹는 것으로 해결한다’(역코딩,

P < 0.001),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전에는 잘 먹지 않던 음

식이라도 먹어보려고 노력한다’(P < 0.05) 및 ‘무의식적으

로 간식(군것질)을 하고 있는 편이다’(역코딩, P < 0.05) 항

목들의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뚱뚱한 사람에게 열량 조절방법

이나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소용없는 일

이다’ 항목의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역코딩, P < 0.001). 식태도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3.09

로, 여학생 2.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4. 영양지식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은 Table 5와 같다.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란 열량이 많은 음식을 뜻한다’(P <

0.01), ‘일반사항 지식’(P < 0.01) 및 ‘콜라나 사이다는 열

량이 없다’(P < 0.05) 항목들의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다’ 항

목의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P < 0.05). 영양

지식 총점은 여학생이 17.5로, 남학생 17.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5. 생활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Table 6과 같

다. 학업요인 스트레스(P < 0.05)와 개인요인 스트레스(P

< 0.05) 및 주위환경요인 스트레스(P < 0.05) 점수는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가정환경요인 스트레스와 학교환경요인 스

트레스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식습관, 식태도, 영양지식 및 생활 스트레스와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식태도, 영양지식 및 생활 스트레스

와의 관계는 Table 7과 같다. 여학생의 경우 식습관 평균 점

수는 생활 스트레스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r=-0.197, P < 0.01), 남학생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

의 경우 식태도 평균 점수는 생활 스트레스 점수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0.142, P <

0.05), 여학생의 경우 식태도 평균 점수는 생활 스트레스 점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영양

지식 총점은 생활 스트레스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0.145, P < 0.05), 남학생의 경

우 영양지식 총점은 생활 스트레스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Dietary attitude score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Variables
Male

(n = 210)

Female

(n = 221)
t P-value

Enjoy eating foods that are good for health 3.39 ± 1.021) 3.05 ± 1.06  3.40 0.001

I follow other’s opinions when choosing foods or dishes2) 3.01 ± 1.06 2.81 ± 0.83  2.22 0.027

I don’t try to taste foods that I dislike2) 2.85 ± 1.06 2.66 ± 1.07  1.83 0.069

Dietary habits can be changed by circumstances or knowledge 3.66 ± 0.99 3.54 ± 0.89  1.31 0.190

I solve problems due to boredom or anger2) 3.59 ± 1.17 3.01 ± 1.19  5.10 0.000

No reason to change the current diet as long as I am satisfied with it2) 2.68 ± 0.99 2.57 ± 0.95  1.13 0.257

I can change food habits from eating sweet snacks such as cookies and 

candies to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3.46 ± 1.12 3.52 ± 1.01 −0.57 0.566

I am willing to cook if I know how to cook nutritious dishes 3.49 ± 1.04 3.62 ± 0.98 −1.43 0.153

I am trying to eat foods that I seldom had before, if they are good for health 3.47 ± 1.05 3.26 ± 1.06  2.06 0.040

I don’t worry about skipping meals, because I can eat much more in the 

next meal2) 

3.10 ± 1.06 3.08 ± 0.97  0.19 0.852

I prefer my favorites to nutritious foods when choosing foods2) 2.39 ± 0.96 2.24 ± 0.84  1.73 0.084

I use whatever available without planning when preparing a meal2) 2.49 ± 0.95 2.48 ± 0.95  0.17 0.867

It is useless to teach obese people how to control weights or what to eat2) 3.13 ± 1.23 3.54 ± 1.03 −3.80 0.000

I read food labels carefully when I purchase foods 2.69 ± 1.20 2.66 ± 1.07  0.23 0.820

I eat snacks habitually during cooking, watching TV or after meals2) 2.95 ± 1.12 2.73 ± 1.14  2.00 0.046

Average 3.09 ± 0.43 2.98 ± 0.42  2.56 0.011

Mean ± SD
1) A 5-point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2) Coded rever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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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r=0.356, P < 0.001)과 여학생(r=0.340, P <

0.001) 모두 식습관 평균 점수는 식태도 평균 점수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식습관 평균

점수와 영양지식 총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Table 5. Nutrition knowledge score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Variables Male (n = 210) Female (n = 221) t P-value

General characteristics

Good dietary habits are formed from an early age  0.94 ± 0.24  0.95 ± 0.22 −0.55 0.584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salty  0.91 ± 0.29  0.95 ± 0.22 −1.65 0.100

Nutrient requirements are all equal regardless of sex and age  0.82 ± 0.39  0.88 ± 0.32 −1.84 0.067

Foods with high nutrition value is high calorie food  0.85 ± 0.36  0.93 ± 0.25 −2.67 0.008

If you had not grown well due to undernutrition, you can 

compensate by eating what you lack later

 0.85 ± 0.36  0.90 ± 0.30 −1.65 0.100

Subtotal  4.37 ± 0.95  4.62 ± 0.78 −2.96 0.003

Food composition

Coke or cider have no calories  0.86 ± 0.35  0.93 ± 0.26 −2.36 0.019

Egg is high cholesterol food  0.69 ± 0.46  0.59 ± 0.49  2.12 0.034

Bean curd is good source of protein  0.95 ± 0.22  0.95 ± 0.21 −0.34 0.732

Fruits and vegetables are rich in vitamins  0.94 ± 0.24  0.97 ± 0.16 −1.74 0.082

Carbohydrate is the nutrient that gives us the heat and energy  0.89 ± 0.31  0.90 ± 0.30 −0.34 0.736

Subtotal  4.32 ± 0.85  4.35 ± 0.76 −0.32 0.751

Nutrition

The same amount of carbohydrate and fat have the same calories  0.85 ± 0.36  0.90 ± 0.30 −1.51 0.131

Calcium is the component that makes up the bones and teeth  0.89 ± 0.32  0.91 ± 0.29 −0.81 0.416

Carbohydrate is the component that makes muscles and blood  0.67 ± 0.47  0.67 ± 0.47  0.14 0.890

High fiber food is good for preventing obesity  0.72 ± 0.45  0.76 ± 0.43 −0.97 0.332

Sugar contains vitamin and mineral  0.77 ± 0.42  0.80 ± 0.40 −0.86 0.389

Subtotal  3.90 ± 1.15  4.04 ± 0.97 −1.37 0.171

Disease

Hypertensive patients should restrict their intake of salt  0.85 ± 0.36  0.85 ± 0.36 −0.09 0.925

Diabetes should eat well without food restrictions  0.85 ± 0.36  0.89 ± 0.32 −1.20 0.232

Obese person are more likely to have hypertens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0.95 ± 0.21  0.95 ± 0.23  0.31 0.753

Insufficient iron intake causes anemia  0.92 ± 0.27  0.95 ± 0.23 −1.10 0.273

Cholesterol causes atherosclerosis and hypertension  0.86 ± 0.35  0.90 ± 0.30 −1.37 0.170

Subtotal  4.42 ± 0.87  4.52 ± 0.89 −1.25 0.213

Total 17.00 ± 2.96 17.52 ± 2.31 −2.03 0.043

Mean ± SD

Table 6. Life stress score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Variables
Male

(n=210)

Female

(n=221)
t P-value

Home environment factors 2.42 ± 0.701) 2.44 ± 0.66 −0.27 0.787

School life factors 2.38 ± 0.82 2.36 ± 0.74  0.25 0.801

Academic factors 3.21 ± 0.92 3.42 ± 0.82 −2.55 0.011

Personal factors 2.56 ± 0.69 2.71 ± 0.64 −2.34 0.020

Surrounding environment factors 2.53 ± 0.70 2.66 ± 0.67 −2.02 0.044

Average 2.58 ± 0.59 2.68 ± 0.54 −1.86 0.064

Mean ± SD
1) A 5-point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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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태도 평균 점수와 영양지식 총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7. 영양정보 습득 경로와 영양교육의 필요성

조사대상자의 영양정보 습득 경로와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Table 8과 같다. 영양 지식과 정보 습득 경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영

양지식과 정보의 습득 경로는 인터넷, PC를 통해 가장 많이

얻었고 TV, 라디오, 학교수업으로 뒤를 이었다. 습득한 정보

의 신뢰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

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3.48로 남학생 3.29보다 높았다(P < 0.05).

—————————————————————————

고 찰
—————————————————————————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식습관, 식태도, 생활 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조사하고자 경기지역의 일

부 고등학교의 남학생 210명, 여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하여 식습관, 식태도, 생활 스트레스 및 영양지

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아 남학생의 식습관이 여학생보다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Park 등[21]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결

과와 일치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

Table 7. Correlation among dietary habit,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and life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s Dietary habit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Life stress

Dietary habit Male

(n = 210)

0.3561)

(0.000)2)
0.071

(0.304)

−0.125

(0.071)

Female

(n = 221)

0.3402)

(0.000)2)
0.037

(0.580)

−0.197

(0.003)

Dietary attitude Male

(n = 210)

0.110

(0.113)

−0.142

(0.040)

Female

(n = 221)

0.085

(0.206)

−0.099

(0.143)

Nutrition knowledge Male

(n = 210)

−0.069

(0.322)

Female

(n = 221)

−0.145

(0.031)

Life stress Male

(n = 210)

Female

(n = 221)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2) P-value

Table 8. Nutrition information sources and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by sex

Variables
Male

(n = 210)

Female

(n = 221)

Total

(n = 431)
t or χ2 P-value

Sources of 

nutrition 

information

Lesson 46 (21.9) 52 (23.5)  98 (22.8)

2.89 0.895

Parents 38 (18.1) 34 (15.4)  72 (16.7)

TV, radio 51 (24.3) 52 (23.5) 103 (23.9)

Internet, PC 54 (25.7) 68 (30.8) 122 (28.3)

Doctor/dietitian 12 (85.7)  8 (83.6)  20 (84.6)

Friends  4 (81.9)  2 (80.9)  6 (81.4)

Newspaper/ magazine  5 (82.4)  5 (82.3)  10 (82.3)

Extent of trust for nutrition information 3.21 ± 0.741) 3.19 ± 0.71 3.20 ± 0.72 0.28 0.777

Extent of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3.29 ± 0.921) 3.48 ± 0.93 3.39 ± 0.93 −2.07 0.039

n (%) or Mean ± SD
1) A 5-point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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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식습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식사

를 할 때는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다’로, 식사의 배합과

균형에 대한 관심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고등학

생 대상 연구들에서 ‘식사 시 기초식품군에 대한 생각을 한

다’[17]와 ‘하루에 30가지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항목[22]

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식사할 때는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 비율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식사 시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다’[15]와 대학

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시 골고루 먹습니

까?’ 항목[23]의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는 결

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품배합을 고

려하여 섭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당근,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

를 매일 먹는다’와 ‘채소류를 매일 먹는다’ 식습관 항목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채소를 더 많

이 섭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및 ‘채소는 얼마나 자

주 먹습니까?’ 항목들의 점수가 남학생이 높았다는 Choe 등

[23]의 연구 결과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채소 섭취빈도가

더 높았다는 우리나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결과

[24]와 같은 경향이다. 

‘우유를 매일 마신다’ 식습관 항목의 점수도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유를 좀

더 자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제품의 섭취빈도

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고등학생 대상

결과[15]와 남학생의 우유 섭취빈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다

고 보고된 우리나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24]와

같은 경향이다. 

조사대상자의 식태도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아 남학생의 식태도가 여학생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태도가 양호

했다고 보고된 고등학생[15, 17]과 중학생[16] 대상 결과

와 일치한다. 따라서,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식태도 항목 중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

을 즐겨한다’ 항목의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

향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올바른 영양정보의 제공이 바람직한 식품섭취

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건강을 고려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

과는 고등학생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17]와

‘싫어하는 음식도 건강을 생각하며 먹으려고 노력한다’와 ‘건

강에 좋은 음식은 새로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한다’ 항목들

[15]의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는 결과들과 일

치한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전에는 잘 먹지 않던 음식이라도 먹

어보려고 노력한다’ 항목의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았는데, 이 결과는 ‘건강을 생각해서 싫어하는 음

식도 먹는다’ 항목의 점수가 남자고등학생이 더 높았다는 결

과[17]와 일치한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을 생

각하여 좋아하지 않은 음식도 섭취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

으며, 여학생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양지식 조사도구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이 높았다고 보고했던 고

등학생 대상 연구 결과들[15, 17, 25]과 일치한다. 따라서

영양 지식 정도에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과 식태도 및 식행동

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성별을 고려한 영양교육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식품의 열량에 대한 영양

지식 점수가 더 높아 식품의 열랑과 체중조절에 더 관심이 있

으며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품을 선택

하도록 실천할 수 있는 영양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학업요인 스트레스

와 개인요인 스트레스 및 주위환경요인 스트레스는 유의하

게 높았고 가정요인, 학교생활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전

체 평균은 높은 경향이었다. 이 결과는 여학생의 생활 스트

레스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국내[10, 11, 25,

26]와 호주[27]의 고등학생 대상 결과들과 유사하여, 일상

생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함

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효

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활 스트레스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스트레스는 학업요인 스

트레스였는데, 이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는 Oh[4]의 고등학생 대상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트레스 영역의 차이가 있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2] 남녀 모두 ‘학

교생활영역’과 ‘자기자신영역’에서 스트레스 평균값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고등학생 대상 결과[11]

와 같은 경향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에게 진로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스트레

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고 스

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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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조사대상자 중 여학생의 경우 높은 생활스트레스와 바람

직하지 못한 식습관 간의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고

등학생의 식사횟수와 식습관 경향 등 식습관이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26] 성인[28, 29]의 스트

레스가 많을수록 식습관 점수가 낮았다는 연구결과들과 같

은 경향이다.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해

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식습관 실천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경우에 나타난 식태도 평균 점

수와 높은 생활스트레스 간의 상관성은 스트레스가 식태도

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Han & Cho[25]의 고등학생 대

상 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과 식태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식습관이 바람직할수록 식

태도가 긍정적이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식태도를 확립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녀 각각에서 식습관 평균 점수와 영양지식 총점 간

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영양지식 점수는 식습관 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던 대학생 대상 결과[30]와 일치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영양지식과 식행동

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고등학생 대상 결과[17]

와는 일부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식태도 평

균 점수와 영양지식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영양지식 수준에 따라 영양태도

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중학생 대상 결과[31]와 일치한

다. 즉,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태도가 좋고 식생

활 태도가 좋음으로써 건강한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는데, 영양지식과 식태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

지 않았으므로 건강한 식습관과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영

양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시급하다

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영양 지식과 정보 습득 경로는 성별 차이 없

이 영양지식과 정보의 습득 경로는 인터넷, PC를 통해 가장

많이 얻었다. 고등학생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대중매체(TV, 인터넷)가 89.6%로 조사되어 고등

학생들이 대중매체로부터 식생활 및 영양정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따라서 영양교육 프

로그램 개발 시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는 대중매체의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 및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영양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여자고등학생이 남자고등학생보다 영양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Jeong 등의 결과[17]와 일치한다.

여자고등학생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17], 여자대학생의 식습관 점수와 건강점수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32],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습

관이 좋아 건강 점수가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영양지식의 향

상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고등학생의 영양지식을 증가

시켜 올바른 식습관과 식태도를 실천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

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영양교육이 단순한 영양지식과 정

보의 전달이 아닌 식행동 변화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식

습관과 식태도 및 생활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

활스트레스는 여학생의 경우 식습관과 영양지식과, 남학생

의 경우 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한 성인으

로 성장, 발달하기 위해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식행동을 제시하는 영양교육이 성

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제한될 수 있다. 본 연구

는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전부 회수하였지만 부분적

인 무응답자료와 부실한 응답자료를 제외하고 431부만을 분

석하여 얻은 것으로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고등학생에 대하여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식습관

및 식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나 생활스트레스로 유도

된 식습관 문제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스

트레스로 유도된 식습관과 식태도와 생활스트레스와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가 성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식습관, 식태도, 생활 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경기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의 남학생 210명, 여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

하여 식습관, 식태도, 생활 스트레스 및 영양지식과의 관련

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식습관

항목은 ‘식사를 할 때는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다’(P <

0.05), ‘당근,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를 매일 먹는다’(P <

0.05), ‘채소류를 매일 먹는다’(P < 0.05), ‘하루 2끼 정도

는 고기, 생선, 달걀, 콩제품 등을 먹는다’(P < 0.05),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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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일 마신다’(P < 0.001) 및 ‘미역, 생미역, 김 등의 해

조류를 매일 먹는다’(P < 0.01)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식습관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2) 조사대상자의 신장(P < 0.001)과 체중(P < 0.001)

및 체질량지수(P < 0.001)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3)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식태도

항목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을 즐겨한다’(P < 0.01),

‘식품이나 음식을 선택할 때, 또 조리를 할 때 내가 결정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의견대로 결정한다’(역

코딩, P < 0.05), ‘지루하거나 화날 때 먹는 것으로 해결한

다’(역코딩, P < 0.001),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전에는 잘

먹지 않던 음식이라도 먹어보려고 노력한다’(P < 0.05), ‘

뚱뚱한 사람에게 열량 조절방법이나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를 가르쳐 주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역코딩, P < 0.001),

및 ‘무의식적으로 간식(군것질)을 하는 편이다’(역코딩, P

< 0.05)이었다. 식태도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P < 0.05). 

4)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양지

식 항목 중에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란 열량이 많은 음식

을 뜻한다’(P < 0.01), 일반사항 지식(P < 0.01) 및 ‘콜라

나 사이다는 열량이 없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P

< 0.05),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다’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높았다(P < 0.05). 영양지식 총점도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5) 조사대상자의 학업요인 스트레스(P < 0.05)와 개인요

인 스트레스(P < 0.05) 및 주위환경요인 스트레스(P <

0.05)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6) 여학생의 식습관 평균 점수는 생활 스트레스 점수(r=-

0.197, P < 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학

생의 식태도 평균 점수는 생활 스트레스 점수(r=-0.142,

P < 0.05)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영

양지식 총점은 생활 스트레스 점수(r=-0.145, P < 0.05)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7) 남학생(r=0.356, P < 0.001)과 여학생(r=0.340,

P < 0.001) 모두 식습관 평균 점수는 식태도 평균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반면, 식습관 평

균 점수와 영양지식 총점 및 식태도 평균 점수는 영양지식 총

점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8)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P

< 0.05). 

 따라서, 경기지역 고등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식습관과 식

태도 및 생활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활스트레

스는 여학생의 경우 식습관과 영양지식과, 남학생의 경우 식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과

발달을 하기 위해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식행동을 실

행하는 영양교육이 성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

로 고등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과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

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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